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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 원단위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며,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저탄소형 ‧ 탄
소제로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 그러나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바, 원전 이외의 저탄소형 파워플랜트 확보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대부분 차지하는 충남의 화력발전량은

1240만 KW로 전국의 화력발전의 51%를 차지, 향후 2017년까지 750만
KW가 건설될 예정임

❍ 충주댐, 대청댐, 용담댐 등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부권의

수력발전량은 전국 생산량의 27.3%에 해당하며, 그 외에 충남 태안

의 가로림 조력발전과 전북 새만금의 풍력발전이 계획 중임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역경제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

규모 탄소제로형 조력, 수력 발전 추진, 기존 화력발전소의 고효율화

및 복합화력 비율 증대, 신재생 복합형 파워플랜트 건설 등을 위한

중부권 저탄소 파워플랜트 벨트 조성 필요

■ 사업개요

❍ 사업지역 : 충남도, 충북도, 강원도, 전북도, 대전광역시 일원

❍ 사업기간 : 2013~2020년
❍ 사업주체 : 대전광역시

❍ 주요내용 : 중부권 에너지포럼 발족 및 중부권 탄소배출권거래소 유

치로 중부권 저탄소 파워플랜트 핵심기지 구축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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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부권 저탄소 파워플랜트 벨트 구상도

■ 세부 추진내용

❍ 저탄소 파워플랜트 핵심기지 구축

   - 중부권 연구단지 에너지 관련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가칭 「중부

권 에너지 포럼」을 발족

   - 국내 첨단 에너지 기술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중부권 R&D 테스트 베드 네트워크」 구축

❍ 저탄소 파워플랜트 기반조성 사업

   - 저탄소형 신재생 복합형 파워플랜트 건설, 화력발전소의 고효율화

및 복합화력 비율 증대 사업

   - 탄소제로형 조력, 풍력, 수력 발전 확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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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 파워플랜트 지역 환원 사업

   - 저탄소형 전력의 중부권 지역(산업단지 등)내 우선 수급체계를 갖

추어 지역 내 생산 제품의 저탄소화 추진, 또한 지역별 단위면적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공헌, 궁극적으로는 중부권 에너지 자립

구조 조성

   - 수요처(중부권외 도시)에서 석탄전력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지

불하도록 하여 회수된 비용을 중부권의 저탄소형 파워플랜트 확보

및 지역 환경 개선에 투자

   - 「탄소배출권거래소 중부지사」 설치를 통해 동북아 탄소배출권 거

래시장 선점에 도전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중부권 저탄소

파워플랜트 프로젝트 성과를 활용토록 사전 준비

■ 소요예산

구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100,000 1,000 2,000 3,000 2,000 2,000
국비 64,000 800 1,200 2,000 1,200 1,200

지방비 36,000 200 800 1,000 800 800
민자 0 0 0 0 0 0

(단위 : 백만원)

■ 기대효과

   ❍ 저탄소 파워플랜트 핵심기지 구축으로 연구 성과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중부권 내에서 활용됨으로써 중부권의 에너지

전문 인력의 지속적 육성 및 지원, 지역사회의 공헌이 가능함

   ❍ 저탄소 파워플랜트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획기술, 
가스화 발전 설비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신규 발전시설을 건설, 
조력, 풍력, 수력 등 발전에너지 다변화를 통한 탄소제로 발전 설

비 확대, 이로 인해 증가되고 있는 전력수요를 친환경적으로 만족

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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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도입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중부권 저

탄소 파워플랜트 프로젝트 성과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설비 경제적

지원 및 지역적 형평성과 불만을 해소토록 하며, 더 나아가 외부

자금 투자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발생 이익의 지역사회에 환원

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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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저탄소 파워플랜트 벨트 조성 방안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 원단위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며,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저탄소형 ‧ 탄
소제로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 그러나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바, 원전 이외의 저탄소형 파워플랜트 확보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대부분 차지하는 충남의 화력발전량은1240
만 KW로 전국의 화력발전의 51%를 차지, 향후 2017년까지 750만
KW가 건설될 예정임

❍ 충주댐, 대청댐, 용담댐 등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부권의

수력발전량은 전국 생산량의 27.3%에 해당하며, 그 외에 충남 태안

의 가로림 조력발전과 전북 새만금의 풍력발전이 계획 중임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역경제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

규모 탄소제로형 조력, 수력 발전 추진, 기존 화력발전소의 고효율화

및 복합화력 비율 증대, 신재생 복합형 파워플랜트 건설 등을 위한

중부권 저탄소 파워플랜트 벨트 조성이 필요함

2. 사업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 최근 대전권을 중심으로 국책사업과 초광역 개발계획, 충청권 광역발

전계획 각 자치단체의 핵심정책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지역별 특성화 및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메갈로폴리스 접근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 2017년도 까지 연차별로 설정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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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육성과 연계하여 공간적 범위 설정은 1차적 권

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과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2차적 권역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

군, 단양군과 충청남도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

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

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시, 상주

시, 문경시,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를 설정하였음

[그림 1] 중부권 저탄소 파워플랜트 벨트 조성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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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황 및 문제점

❍ 중부권의 석탄 화력발전 시설용량은 총 12,400,000 KW로 전국 석탄화

력 발전의 51.2%를 차지하며, 발전량은 103,036,675 MW로 전국 석탄

화력발전량의 51.6%를 생산함

❍ 중부권의 복합 화력발전의 시설용량은 2,068,400 KW로 전국 복합화력

발전량의 10.3%, 발전량은 11,611,472 MW로 전국 복합 화력발전량의

11.4%에 불과함

❍ 금강의 3개의 보를 제외한 중부권의 수력발전 시설용량은 1,142,602 
KW로 전국 수력발전의 17.8%를 차지하며, 연간 발전량은 1,633,079 
MW로 전국 수력발전량의 20.8%를 차지함

❍ 중부권의 대체에너지 발전 시설용량은 3,224 KW으로 전국 대체에너

지 발전용량의 0.17%를 차지하며, 연간 발전량은 5,713 MW로 전국

대체에너지 발전량의 0.04%에 불과함

❍ 중부권의 발전설비 계획은 보령복합 3,4호기를 폐지하고 신보령화력

1,2호기, 태안화력 9,10호기, 동부그린 1,2호기를 신규 건설할 계획임

❍ 신규건설 발전설비는 모두 화력발전이며, 친환경시스템으로 구상되어

있으나 탄소포집장치(CCS)등 장착여부는 아직 불투명함

위치 구분 시설용량 발전량
보령 석탄화력 4,000,000 33,309,057

복합 1,350,000 6,599,084
서천 석탄화력 400,000 3,018,901
태안 석탄화력 4,000,000 33,725,149
당진 석탄화력 4,000,000 32,983,568
군산 복합 718,400 5,012,388
계 - 14,468,400 114,648,147

<표 1> 중부권 화력 발전소별 발전용량과 발전량
(단위 : KW, Mwh/년)

자료 : 한국전력공사, ｢2011년 한국전력통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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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구분 시설용량 발전량
괴산 수력 2,600 10,664
충주 수력* 412,000 746,693
대청 수력* 90,000 162,733

대청댐 소수력* 800 3,795
보령 소수력 7,500 18,469
태안 소수력 2,200 4,147
당진 소수력 4,998 30,271
용담 수력* 22,100 115,380

용담댐 소수력* 4.1 26,825
무주 양수 600,000 513,560
무주 소수력 400 542

백제보 소수력* 2,640 14,061
공주보 소수력* 3,000 15,938
세종보 소수력* 2,310 12,197

계 - 1,150,552 1,675,275

<표 2> 중부권 수력 발전소별 발전용량과 발전량
(단위 : KW, Mwh/년)

자료 : 한국전력공사, ｢2011년 한국전력통계｣, 2012

* : 한국수자원공사 관할, 내부자료, 보도자료(2012.7.9.)

위치 구분 시설용량 발전량
보령 태양광 571 654

연료전지 300 2,087
서천 태양광 1,230 1,513
태안 태양광 120 130
당진 태양광 1,003 1,329
계 - 3,224 5,713

<표 3> 중부권 대체에너지 발전용량과 발전량
(단위 : KW, Mwh/년)

자료 : 한국전력공사, ｢2011년 한국전력통계｣, 2012 (상용자가발전 제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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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규설비 폐지설비확정설비 평가설비
2010 신고리#1(12월,1,000㎿)

영월복합(10월,853㎿) - -

2011
포스코파워#5(2월,575㎿)
포스코파워#6(6월,575㎿)
예천양수#1(9월,400㎿)

- 보령복합#4(9월, 450㎿)*　

2012
신월성#1(3월,1,000㎿)

인천복합#3(12월,450㎿)
오성복합(12월,833㎿)

- 여수화력#1(1→2월,200㎿)
남제주내연#1~4(1→2월,40㎿)

2013
신월성#2(1월,1,000㎿)
신고리#3(9월,1,400㎿)

포천복합#1(12월,750㎿)
부곡복합#3(12월,500㎿)

안동복합(12월,400㎿)
영남#1,2(1→'14.1월,400㎿)

제주GT#3(1→2월,55㎿)
보령복합#3(10→'14.9월,450㎿)

*

2014
영흥#5(6월,870㎿)

신고리#4(9월,1,400㎿)
영흥#6(12월,870㎿)

안산복합#1(3월,750㎿)
장문복합(6월,1,800㎿)
포천복합#2(9월,750㎿)
춘천복합(10월,500㎿)

동해민자#1(12월,500㎿)
서울복합#1(12월,500㎿)
서울복합#2(12월,500㎿)

동두천복합#1(12월,750㎿)
동두천복합#2(12월,750㎿)

울산#1~3(1월,600㎿)
서울화력#4,5(12월,388㎿)
포스코파워#1(8월,450㎿)　

2015
삼척#1(12월,1,000㎿)
삼척#2(12월,1,000㎿)
당진#9(12월,1,000㎿)

포스코파워#7(2월,600㎿)
동해민자#2(4월,500㎿)
동부그린#1(6월,500㎿)*
동부그린#2(6월,500㎿)*
포스코파워#8(8월,600㎿)

여수#1(11월, 350㎿)

포스코파워#2(1월,450㎿)

2016 신울진#1(6월,1,400㎿)
당진#10(6월,1,000㎿)

신보령#1(6월,1,000㎿)*
태안#9(6월,1,000㎿)*

태안#10(12월,1,000㎿)*
-

2017 신울진#2(6월,1,400㎿) 신보령#2(6월,1,000㎿)* -
2018 - 신고리#5(12월,1,400㎿) -
2019 - 신고리#6(12월,1,400㎿) -
2020 - 신울진#3(6월,1,400㎿) -
2021 - 신울진#4(6월,1,400㎿) 호남화력#1,2(1월,500㎿)
2022 - 신고리#7(6월,1,500㎿) -
2023 - 신고리#8(6월,1,500㎿) -
2024 - - 도서폐지 17.9㎿(47기)
계 20,676㎿(23기) 22,850㎿(26기) 3,983㎿(19기)

<표 4> 연도별 발전설비 계획

자료: 전력거래소, 중장기 전력계통운영전망, 2011.12

* : 중부권 지역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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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조사 및 향후 계획

1) 탄소제로형 수력, 풍력, 조력 발전

(1) 당진 소수력발전

❍ 충남 당진의 소수력발전설비는 현재 5 MW(1,666 KW * 3기)로 운영

중이며 냉각수로 사용한 후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류수를 이용하

여 냉각수 방류지점에 소규모 댐을 만든 후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

수차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사용함

❍ 이를 통해 연간 2만8,000M톤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약

5,7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2,400톤의 유류대체

효과와 1만5,000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발생

❍ 또한 2010년 8월부터 CDM(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UN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되어 향후 10년간 약 15 만 톤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함

[그림 2] 당진 소수력발전소 

(2) 용담 수력발전소

❍ 용담다목적댐은 전주권 및 서해안 개발사업 지역에 생활용수 및 공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홍수조절을 통하여 금강 중·하류의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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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저감시키며 수력발전을 통해 무공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됨

❍ 현재 2개의 발전소를 보유중이며 제1발전소는 전주권 용수공급을 위

한 도수터널의 출구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1,050 KW 프란시스형 수

차발전기 2기가 가동되어 154 kV GIS 옥외변전설비를 통하여 북전주

변전소로 전력을 공급함

❍ 제2발전소는 댐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1,150 KW 수차발전기 2기에

1,800 KW 수차발전기 1기를 추가 설치하여 연간 180 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그림 3] 용담 다목적댐 

(3) 군산(새만금) 풍력발전단지

❍ 2007년 완공된 군산풍력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

으로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으며 총 161억 원(국비 105
억 원, 도비 56억 원)이 투자됨

❍ 현재까지 750 KW(6기), 850 KW(4기)를 건설하여 총 7.9 MW(10기)의
풍력발전소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연간 7,00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실적이 환경 개선효과로 인정받음

❍ 특히 현대중공업이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13만2,000㎡ 부지에 1,057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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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투자해 풍력발전시스템 제조공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어 풍력산

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음

[그림 4] 군산 풍력발전단지 

(4)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 2014년 설치완료 예정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충남 서산시 오지리

와 내리의 2㎞ 구간을 연결하며 밀물과 썰물의 최대 낙차가 8m에 이

르러 조력발전소 건설 최적의 후보지로 꼽힘

❍ 설비용량은 52만 KW로 현재 프랑스의 랑스조력발전소(24만 KW)의 2
배가 넘으며 단일 조력발전으로 따져도 연간 전력생산량이 국내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발전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양임

❍ 조력발전의 시간당 전력 생산비용은 90.5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면 이

발전소는 건설 뒤 갯벌 면적이 일부 줄지만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가 통하는 방식을 통해 건설 중임

2) 화력발전소의 고효율화 및 복합화력 비율 증대

(1) 태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 한국서부발전에서 건설하고 있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은 석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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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압으로 가스화시켜 일산화탄소(CO), 수소(H2)가 주성분인 연료

가스를 제조·정제한 후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친환

경 발전기술이며, 유연탄 화력발전에 비해 발전효율이 높고 이산화탄

소 발생량을 최대 25%까지 저감 가능

❍ 2014년까지 충남 태안화력 부지에 300 MW급 IGCC 실증플랜트 설치

를 완료할 예정이며, 정부 1,652억 원과 민간 4,340억 원 등 총 5,992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SOx 15ppm 이하, NOx 30ppm 이하를 감

축 목표로 설정

[그림 5] 가스화 복합발전(IGCC) 공정흐름도

(2) GS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 GS그룹의 발전자회사인 GS EPS는 최근 충남 당진군 송악읍에 LNG 
복합화력발전 3호기(400 MW) 착공식을 가졌으며, 2013년 8월을 준공

목표로 총 4천6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임

❍ 특히 3호기 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60% 이상의 높은 발전효율을 갖춘

지멘스의 H-Class 가스터빈이 시공되는데 이는 기존의 복합화력발전

설비보다 연료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미 충남 당진군 부곡산업단지에 운영 중인 500 MW급 LNG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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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1,2호기(총 1,100 MW)와 더불어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

은 44만 명 정도의 신도시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

❍ 이미 충남 당진군 부곡산업단지에 운영 중인 500 MW급 LNG 복합

화력발전소 1,2호기(총 1,100 MW)와 더불어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

은 44만 명 정도의 신도시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

[그림 6] GS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3) 신재생 복합형 파워플랜트 

(1) 부곡 복합화력 연료전지발전소

❍ 부곡발전소 내에 있는 부곡복합화력 연료전지발전소는 GS EPS가 준

공한 것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전략생산

규모는 2.4 MW이고 투자된 총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발전효율은 일

반 화력발전 35%보다 높은 47% 수준임

❍ 회수하는 배열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열효율은 70%로 높은 열효율과

함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첨단 설비임

(2) 분당 복합화력 연료전지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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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번지에 위치한 복합화력 연료전지

발전소는 2007년 준공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전력계통에 연계된 연료

전지시스템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추출한 수소와 대기 중의 산

소를 전해질을 통해 이온교환시킴으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도입

❍ 금액으로는 연간 5억 6,000만 원가량의 전력을 생산하고, 15,000여 톤

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ESCO(에너지절약사업)
사업으로 시행한 폐열보일러 폐열회수시스템을 통해 연간 7억7,000만
원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대기 배출가스의 온도를 약 25℃정도

저감시켜 환경 오염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그림 7] 분당 복합화력 연료전지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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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1) 충북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 충북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태양전지테스트베드 구축과

태양광 기술의 인프라 제공을 통한 태양광산업 육성이 필요함

❍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지

원기능을 구비한 핵심 앵커시설을 태양광산업의 집적지 내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증자원, 인력양성, 기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태양전지 관련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솔라 융복합 제품의 개발 지원을 통해 신규

시장 창출 및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태양광산업 집적 400억 원

(국비 28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민자 20억 원)
 2013년 ∼ 

2017년 (5년)

<표 5> 충북 태양광산업의 집적지 구축 사업계획

구분 면적(㎡) 주요도입 시설
본관동 1,200 - 애로기술지원실, 솔라융복합지원실

- 창업보육실, 회의실, 행정실 등
인증실험동 6,300 - 태양전지 Fab 구축 인증라인

<표 6> 충북 태양광산업의 집적지 주요 도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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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혁신자원 
조사결과

기업체실태
조사결과

전문가
조사결과

세부
추진사업안

기술개발 응용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응용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응용기술개발 
기술사업화

- 공동 연구개발
- 실용화 기술지원

산업생산 전문기업 육성
스타기업 육성

중견기업육성
기업집적화

전문기업 육성
스타기업육성

- 솔라 융복합기술 지원
- 창업지원
- 애로기술지원

인력양성 전문기술인력 기술인력
생산인력

전문기술인력
숙련생산인력 - 전문생산인력양성

기업지원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네트워킹 산학연 연계 기업간 연계

산학연 연계
기업간 연계
산학연 연계

<표 7> 충북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 분야별 세부 추진사업

자료 : 충북발전연구원 내부자료, 2012

○ 기술개발 분야 세부사업

   - 공동 연구개발 사업 : 태양광산업의 가치사슬 내 핵심 기업들 간의

연계강화와 취약기술의 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 R&D사업

   - 실용화 기술지원 사업 : 태양광 부품소재의 제품 인증, 특허 지원

등을 통한 사업화 주기 단축과 현장 애로기술 지원

○ 인력양성 분야 세부사업

   - 전문생산인력 양성사업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현장 생산인력

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중소기업의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직무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체 인

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기업지원 및 네트워킹 분야 세부사업

   - 기업 지원사업 : 충북 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태양광 관련 기업체

가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과 산⋅산, 산⋅학⋅
연간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

○ 산업생산 분야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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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라융복합 기술지원사업 :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을 응용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범위의 경제)함으

로써 충북지역 내 태양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

   - 창업지원사업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와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

   - 애로기술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높은 수율의

공정 개발과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사업을 전개

구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국비 28,000 7,000 7,000 7,000 7,000 - 

지방비 10,000 2,500 2,500 2,500 2,500 - 
민자 2,000 500 500 500 500 - 

<표 8> 충북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자료 : 충북발전연구원 내부자료, 2012

(2) 전북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 풍력산업 육성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새만금지역에 대형 풍력발전기

(2~5㎿)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국산 풍력발전 시범단지를 조성함

❍ 녹색성장 산업인 풍력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산화

가 진행되고 있는 대형 풍력발전 설비의 상용화 및 수출산업화에 필

수적인 초기시장 창출 확보가 필요함

❍ 국내 풍력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조기 신성장 동력화하고, 국
내 생산 예정인 풍력발전기 초기시장 창출로 수출화를 지원하며, 새
만금 풍력기업 집적화로 동북아 풍력산업 허브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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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사업비 사업기간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일원
(1,237천㎡)

3,623억원
(국비1,262 지방비671 민자1,690)

※국비보조 70%, 1단계 사업(2010 ~ 2014) : 
827억원(국비 579, 지방비 248억원)

 2010 ~ 
2014년(5년)

<표 9> 전북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계획

구분 내용 규모 / 사업비
기업집적 풍력기업 집적화단지 구축 대기업 3, 중핵기업 30 / 

1,919억원
R&D지원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 납품실적 확보 40 ㎿ / 1,590억원
산업단지 풍력기술 연구개발 센터 구축 - / 114억원

<표 10> 전북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내용 

구분 계
투자실적 투자계획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 이후
총사업비 827 - 18 57 250 250 252

국비 579 - 10 40 176 176 177
도비 248 - 8 17 74 74 75

시·군비 - - - - - -
민자 - - - - - -

<표 11> 전북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내부자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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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목 표 추 진 계 획(실적)
2009 정부 예․타 통과 - 지경부 예타 상 사업 선정 : ‘08. 12

- 기재부(KDI) 예타 통과 확정 : '09. 10

2010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

- 총사업비 및 국비 지원비율 확정
- 용역사업자 선정 및 추진체계 구축
- 풍력기업 10개사 집적화
-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반영

2011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 부지확보 등 인허가 완료
- 기재부 총사업비 승인
- 풍력기업 5개사 유치

2012 새만금대형 
풍력단지 착공

-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공
- 부지매립 등 토목공정 완료
- 풍력기업 5개사 유치

2013 새만금대형 
풍력단지 추진

- 설치기종 및 기초공법 확정
- 풍력기업 5개사 유치

2013 이후 새만금대형 
풍력단지 준공

- 설치완료 및 상업운전 개시
- 풍력기업 5개사 유치

<표 12> 전북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추진 실적 및 계획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내부자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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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부권 저탄소 파워플랜트 벨트 구상도

❍ 대전광역시는 「중부권 에너지포럼」 발족 및 「중부권 탄소배출권거

래소」 유치로 중부권 저탄소 파워플랜트 벨트 조성에 핵심 역할 담

당

[그림 8] 중부권 저탄소 파워플랜트 벨트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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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사업

1) 저탄소 파워플랜트 핵심기지 구축 

❍ 중부권 연구단지 에너지 관련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가칭 「중부권

에너지 포럼」을 발족

❍ 국내 첨단 에너지 기술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중

부권 R&D 테스트 베드 네트워크」 구축

2) 저탄소 파워플랜트 기반조성 사업

❍ 저탄소형 신재생 복합형 파워플랜트 건설, 화력발전소의 고효율화 및

복합화력 비율 증대 사업

❍ 탄소제로형 조력, 풍력, 수력 발전 확대 사업

3) 저탄소 파워플랜트 지역환원 사업 

❍ 저탄소형 전력의 중부권 지역(산업단지 등)내 우선 수급체계를 갖추

어 지역 내 생산 제품의 저탄소화 추진, 또한 지역별 단위면적 온실

가스 배출량 저감에 공헌, 궁극적으로는 중부권 에너지 자립 구조 조

성

❍ 수요처(중부권외 도시)에서 석탄전력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지불하

도록 하여 회수된 비용을 중부권의 저탄소형 파워플랜트 확보 및 지

역환경 개선에 투자

❍ 「탄소배출권거래소 중부지사」 설치를 통해 동북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선점에 도전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중부권 저탄소 파

워플랜트 프로젝트 성과를 활용토록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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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100,000 1,000 2,000 3,000 2,000 2,000
국비 64,000 800 1,200 2,000 1,200 1,200

지방비 36,000 200 800 1,000 800 800
민자 0 0 0 0 0 0

<표 13> 중부권 저탄소 파워플랜트 벨트 조성
(단위 :  백만원)

7. 기대효과

❍ 저탄소 파워플랜트 핵심기지 구축으로 연구 성과가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중부권 내에서 활용됨으로써 중부권의 에너지 전문 인

력의 지속적 육성 및 지원, 지역사회의 공헌이 가능함

❍ 저탄소 파워플랜트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획기술, 가스

화 발전 설비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신규 발전시설을 건설, 조력, 풍
력, 수력 등 발전에너지 다변화를 통한 탄소제로 발전 설비 확대, 이
로 인해 증가되고 있는 전력수요를 친환경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함

❍ 2015년 도입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중부권 저탄소

파워플랜트 프로젝트 성과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설비 경제적 지원 및

지역적 형평성과 불만을 해소토록 하며, 더 나아가 외부 자금 투자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발생 이익의 지역사회에 환원이 가능함

8. 고찰 및 제언

❍ 세부사업 추진에 앞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추진을 위한 정부 및 해

당지자체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함

❍ 충북의 중부혁신도시(진천군과 음성군)에 태양광 테스트베드 개념의

솔라그린시티를 계획 중에 있으며(국토연구원 용역), 이를 활용하여

일종의 태양광 테스트베드로 추진되는 당해 사업을 기반으로 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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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탄소파워플랜트 개념의 테스트베드를 구현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중부권에너지포럼에는 충청권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관

련학과(예 : 청주대, 극동대, 충북보건과학대 태양광학과, 중원대 신재

생에너지과 등) 및 국내 태양광부품모듈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현대중공업, 한화, 경동 등) 및 관련 연구소가 입지해 있으므로 이들

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아우르는 형태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중부권외 도시에서 석탄전력 온실가스 배출부담금을 받는다는 것은

지역차원이 아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에너지 공급

과 수요에 대한 권역구분은 없는 상황이므로 에너지와 관련한 ‘중부

권’이라는 권역설정에 대한 기준 및 타당성 확보가 필요함

❍ 배출권거래소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거래소 중심의 광주전남(지경부)과
한국거래소 부산(금융위원회)의 양파전 경향이 뚜렷하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타 지역에 배출권거래소가 설치될 경우 중부권에서는 지역

사무소 개설하고 「중부권 에너지 포럼」과 「중부권 R&D 테스트 베

드 네트워크」의 창구역할을 하고 한국거래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

당할 수 있음

❍ 세종시의 신수도권 입지를 계기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중부권에 입지

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부권은

① 수도권에 비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비교적

회선상에 여유가 있으며 IDC 등 인터넷 등과 관련된 인프라는 물론

② 대중국 물류기지인 평택당진항과 동북아 3시간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이 입지해 있으며, ③ KAIST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

력을 확보한 다수의 대학이 입지해 있는 등 주변 인프라가 비교적 풍

부하게 보유되고 있다는 특장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